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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 배포 2026. 10. 26.(월) 

「국제상사중재위원회(ICCA) 2030 총회」 서울 유치 확정

국제상사중재위원회*(International Council for Commercial Arbitration)는 

2026. 10. 26.(월) 2030년 제29차 국제상사중재위원회 총회의 개최지로 서울이 

선정되었음을 공식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상사중재원을 주최기관

으로 서울에서 총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 국제상사중재 분야에서 국제연합(UN)의 자문 역할을 하는 국제적 비정부기구(NGO)

국제상사중재위원회 총회 개요

￭ [개요] 1961년부터 개최되어 2년 주기로 4일간 열리는 국제회의로, 각국 중재전문가 

1,000여 명 이상이 참가하는 국제분쟁해결 분야 최대 행사

￭ 일명 ‘중재계의 올림픽’으로 불리며, 2019년 서울에서 열린 세계변호사협회(IBA) 

총회 이후 국내에서 개최되는 법조계 최대 규모의 국제행사

이번 개최 결정은 국제 중재계가 우리나라 중재계의 역량, 중재친화적인 

제도, 대한상사중재원의 전문성을 높이 평가한 결과로, 2025년 하반기부터 

대한상사중재원은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이진수)의 지원 아래 대한상사

중재원 국제중재센터(의장 장승화)를 중심으로 유치위원회를 구성하여 총회 

유치를 추진해 왔습니다.

법무부는 장관 명의의 유치 지지서한을 전달하고, 법무부와 대한상사

중재원 관계자들이 주요 국제중재 회의에 참석하여 우리나라의 총회 개최 

의지와 역량을 알리는 등 적극적으로 유치활동을 전개하여 왔습니다.

이번 국제상사중재위원회 총회 유치는 우리나라의 우수한 중재제도와 

국제분쟁해결 기반을 세계에 알리고, 국제중재 사건의 국내 유치 확대 및 

법률서비스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전 세계 

국제중재 전문가들의 방한으로 관광·숙박 등 연관 산업에도 긍정적인 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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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대한상사중재원의 「2030년 국제상사중재위원회 서울 

총회」 개최 준비를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양 기관은 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여 대한민국이 국제분쟁해결의 중심지로 도약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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